
종진 스님 (해인총림율주)

작심삼일(作心三日). 

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수많

은 결심을 하고, ‘삼일’만에

그 결심을 깨고 만다. ‘성불하

겠다’‘꾸준히 수행을 하겠

다’는 거창한 원력도 아니다.

‘술을 줄이겠다’‘담배를 끊

겠다’는 명분 있는 결심도 아

니다. ‘하루 삼십분씩 책을 읽

겠다’거나‘부모님께자주전화드리겠다’는등의생활

속 소소한 다짐들마저 그러하다. 누가 시킨 것도 아니

고 스스로가 세운 다짐인데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어

찌그리어렵기만할까?  

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, 어떤 것을 다

짐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

해 합천 해인사로 향했다. 그곳에는 율사(�師)로서 불

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인율원 율주

종진스님이계셨다.

“왜사람들은마음먹은대로실천하지못하는것입니

까?”

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‘부지런할 근(勤)’자를 써

보이셨다.

“부처님은‘내가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함 덕

분이었다’고 말씀하셨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

을 반복하는 것은 그 결심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

다.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

지 않을 굳은 결심과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ㆍ실천력

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그것이 바로 정진이지요. 기

자님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? 그 결심은 얼마나 굳

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

고계십니까?”

교과서 같은 답이지만 결코 간단한 답은 아니다. 하

물며 계율은 어떨까. “불자답게 되는 첫 걸음은 계를 받

는 것이요, 불자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계를 지키는 것”

이라고 한다. 계를 받으면서 받들고 지키겠다고 생각하

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하지만 이것은 더욱 더 뜻

대로되지않는다.

“종교와생활이일치하지않는다면그것은진정한가

르침이 아닙니다.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계율은

‘어떻게 살 것인가’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각자의 삶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기준이 되는

것이계율이지요.”

스님은 오계 지키는 일을‘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’

에비유하며법문을이어갔다.

“모든 사람은 행복하길 바랍니다. 그런데 행복은 누

가 주는 것도, 그냥 오는 것도 아닙니다. 불자가 계율을

지키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가는 일입니

다. 계(戒)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‘두 손에 무기를 들

고 경비 선다’는 뜻이 됩니다. 사람은 누구나 나쁜 생

각, 나쁜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. 이럴 때 계를 무기로

삼아 몸과 마음, 입으로 짓는 나쁜 업을 단속하는 것이

바로행복을가꾸는방법입니다.”

다시그구체적인방법을여쭈었다. 

“내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 봅시다. 낚시 바늘에 걸

린 물고기가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얼마나 고

통스럽겠습니까? 또 목숨이 끊어질 때, 얼마나 고통스

럽겠습니까? 내가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고

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. 죽고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를

끊는 방법은 고통을 주는 원인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

다. 그것이살생하지말라는계입니다.

두 번째‘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’는 계율을 봅시다.

주지 않는 남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복덕

의 씨앗을 자르는 행위입니다. 흔히 가난의 고통을 죽

음보다 무섭다고 합니다.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

알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베푸는 것이 바로 오계의

두 번째 정신인 나눔의 정신입니다. 세 번째 사음하지

말라는 것은 종교에서 지향하는 깨끗한 삶을 살라는 말

입니다. 부부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가정의 행복은

이뤄질 수 없습니다. 네 번째 계율은 불망어(不忘語)입

니다.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 삶을 살면서 어

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? 마지막으로 현대인들

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하는 불음주입니다. 술은 신경을

흥분하게 만들어 정신을 잃게 하고, 판단력을 흐리게

만듭니다. 판단력이 흐리면 지혜가 없어져 잘 잘못을

가리지 못하게 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

아지지요.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경계가 지나

친음주를하지않는것입니다. 

이처럼 오계는 인과의 가르침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

입니다. 자업자득(自業自得)이고 자승자박(自繩自縛)이

지요. 곧 남이 만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.

오계는 재가불자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, 자신

이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서 행복의 열매 거두고 살 수

있게하는가르침입니다.”

하지만‘일정한틀’을지킨다는것은여전히딱딱하고

괴로운일이다. 즐기면서계를지키는방법은없을까? 

“좋은 일 중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. 하

루 한 번씩 다짐하며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하는

방법 밖에 없지요. 기준이 없이 살면 자기가 잘 사는지,

못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오계를 내 안전을 지켜주

는집안울타리나도로의차선으로삼고사십시오.”

잘산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. 그러나불자들에게

는 이미 잘 살 수 있는 길이 놓여 있다. 부처님 가르침을

따라사는것이다. 다만실천하지못하고있을뿐이다. 

“상대방을 존경하세요. 믿으세요. 사랑하세요. 잘못

을 보지 말고 말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

집니다.”

언제나행복의길은‘나’에게있다. 문제는그것을실

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다.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‘나’

의몫이다. 합천해인사/글=여수령기자∙사진=박재완기자

행복하고 안 하고는

모두 나 하기 나름

종진 스님은 1940년강원도강릉에서태어났다. 55년동

화사에서석우스님을계사로사미계를, 61년해인사에서

자운스님을계사로구족계와보살계를수지했다. 63년해

인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70년 지관 강백스님으로부

터강맥(講脈)을, 85년일우율사스님으로부터계맥(戒脈)

을이었다. 1970년부터89년까지세차례에걸쳐해인사강

원 강주를 지냈으며 1985~98년 해인총림 율원장,

1999~2004년파계사영산율원율주를지냈다. 

현재해인총림율주로조계종계단위원, 법계위원, 의제실

무연구회위원을맡고있다. 

종진스님은계를받고도지키지못하는불자들에게“불자답게되는첫걸음은계를받는것이요, 불자다움을유지하는것은계를지키는것”이라고당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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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다른 생명에 고통 주면

그 고통은 반드시 내게 돌아와

“

”

양지국악기 제작소
태고(절북), 승무북, 모듬
북

양 지 국 악 사
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

◆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
◆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
◆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

■ 서울매장 :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-1번지

02)3673-3442 / 764-2159, 011-264-3906
www.yangjikukak.com

■ 하남공장 :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

031)793-3906, 011-264-3906  www.yjkukak.com

■ 문문의의 및및 주주문문전전화화 ::0022))773333--55771155  
001111--99000000--55771155

■ 입입금금계계좌좌 : 농협 063-12-250427(구자민)

상표등록 : 614981호수제화로 제작

滿 行 靴가득할만 행 화

사계절 단화

■ 소소재재특특징징 :: 방수 극세사 원단. 논스립 미끄럼 방지. 특수 우레탄 소재

지압식 깔창

※※보보시시 하하실실 분분상상담담 환환영영

털 깔창

최고의
선물

사계절 단화
● 가격 : 80,000원 ● 색상 : 회색, 흑색
● 규격 : 215-290mm (키높이 특수제작) 

방한용 털신
● 가격 : 60,000원
● 규격 : 215-290mm
● 색상 : 회색, 흑색

방한용 털신좋 은 점

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, 색상에
따라 사부대중의 선택, 발 건강을
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
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
특히 지압식 '발바바' 깔창은 특
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
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
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
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. 어떠
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
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
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
있습니다.

전전국국매매장장
●부산 : 원광사 051)636-7019    ●대구 : 연꽃세상 053)426-7300    ●광주 : 불교서원 062)226-3056 / 화신승복 062)228-2870    ●대전 : 불교백화점 042)274-3727
●서울 : 부산승복 02)738-8407   ●제주 : 김윤경승복 064)724-7999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(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)


